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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목요일, 안국동 갤러리카페 ‘사막’에서 2011동방의 
요괴들 발대식&2010뉴비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충무아트홀의 
전시 오프닝의 열기가 안국동 ‘사막’에서 이어졌습니다. 뉴비전 
시상식에는 최종 당선자인 김현호 씨와 파이털리스트인 서준호 
씨가 함께 자리했으며, 박경린 씨는 런던에 체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트인컬처는 최종 당선자인 김현호 씨에게 상금 
오백만원과 상패, 그리고 아트인컬처 평생구독권을 수여했으며, 
파이널리스트 서준호 씨에게는 아트인컬처 평생구독권을 
수여했습니다.

아트인컬처는 2002년 뉴비전 미술평론상을 제정, 시각예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새 미술평론가’를 발굴하고자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반이정 이안, 2004년 박둥군 
곽준영, 2006년 김정복, 2008년 이슬비 씨가 당선되었으며, 
2010년에 5번째 뉴비전 당선자로 김현호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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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뉴비전은 진행 심사 방식을 대폭 개편하여 미술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2008년까지는 100매 정도의 긴 원고 한편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서 바로 당선자를 선정했지만, 2010년부터는 
현장감 있는 공모 시스템이 절실해진 미술계의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고자 공모 요강과 진행 방식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우선 
지원자들에게 ‘원고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은 후 먼저 예심 심사를 
거쳐 3명의 파이널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예심 심사위원인 
강수미 반이정 임근준 씨가 파이널리스트인 김현호 박경린 서준호 
씨를 선정했구요. 이 세 명의 파이널리스트들은 9, 10, 11월 
석 달 동안 아트인컬처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제에 따라서 
매달 한편의 원고를 작성하여 지면 배틀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시 리뷰, 두 번째는 작가 인터뷰, 세 번째는 자유주제 
평론이었습니다. 이후 각 파이널리스트 당 3편의 원고를 토대로 
본심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12월 최종 당선자로 김현호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본심 심사위원으로는 강태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정영목 서울대 교수, 윤진섭 호남대 교수를 위촉했구요. 
더불어 예심심사 위원과 아트인컬처 편집부, 그리고 미술인 
10인이 심사에 참여하여 더욱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현호 씨의 당선작은 1. 퓰리처상 수상 사진전에 대한 리뷰인 
‘대형 사진전과 눈물의 정치학’  2. 작가 인터뷰로 노순택 사진가를 
인터뷰하여 ‘ 사진가는 어떻게 노순택이 되었나’ 3. 자유주제 
평론으로 사진으로 망각과 싸우기: 노순택의 사진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 이상 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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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이 끝난 후, 특별게스트인 ‘풍각쟁이’ 최은진 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30년대 노래와 트로트 등을 부르시는 최은진 
님은 동방의 요괴들과 뉴비전 수상자를 위해 흥겨운 노래 
메들리를 열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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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번 발대식과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강수미(미술평론가) 김준기(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지연(학고재갤러리 큐레이터) 조남준(보다아트센터 큐레이터) 
김규식(사진작가) 등 여러 미술인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흥겨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과 술, 정겨운 
대화가 오고 간 ‘2011 동방의 요괴들 발대식’ 모습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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